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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명동 문화관에서 기도하던 중 잠시 쉴까 해서 

눈을 뜨고 앉아서 기도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

다. 이 새벽에 모두 주님을 만나 사연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져 작은 행복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단상에 앉으신 주님 역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며 흐뭇하신 표정이셨습니

다. ]

* 예수님 말씀 *

마음을 잡아라.

정신을 잡아라.

그것부터 잡아야 몸이 더 이상적인 

나의 몸으로 움직이느니라.

왜 안 되지 생각지 말고 

그럴 때 실천부터 해서 환경과 현실에

몸이 천천히 인내토록 적응케 하라.

(“예수님은 정말 모두 다 골고루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되나요?

누구 하나 싫어하지 않고 다 골고루 말이죠.”)

난 사랑이니라.

사랑의 씨니라.

사랑의 완성본이니라.

사랑의 최고 실천자니라.

나와 같이 해본 자만이 잘 알 수 있노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니라.

(“네... 많이 깨달으려면 배워야겠지요.

전쟁으로 어수선해요. 저는 정작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각 책임분담으로 기도는 해야 한다.

사탄은 늘 똑같다.

늘 저리 한 순간 틈을 타서 들어온다.

그 틈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고 

그 틈 따라 사탄은 여지없이 온다.

사탄도 준비하고 예비한다.

아벨 편들만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도 늘 긴장하며 준비하고 예비한다.

이번 서해 사건이 그러하다.

기도하라.

육의 사람, 군인들 역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점검이 필요하다.

군인이 긴장 풀고 느슨하게 있으니 

저리 당하는 것이다.

군인이 느슨하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적을 대응하는 장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너희도 그러하다.

섭리 모두 영육으로 깨어 있으라.

마음과 정신이다.

섭리 최첨단 장비가 바로 진리 시대 말씀이다.

사탄은 또 틈을 탈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치 못하니 

손해가 찾아오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 


